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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배포 시 배포 2026. 8. 26.(수)

농작물보험은 실제 생산량과 
소득 감소 중심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6일(수) 동아일보 「40년 단감 농사에 잎까지 마른건 처음… 과일 직접 
피해 아니라고 보험금 거절」 기사에서 “감나무 잎이 말라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받기 어렵다”, “밭작물은 발아율이 80% 이상
이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상당수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을 눈에 보이는 피해에서 실제 생산량과 소득 
감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실제 생산량 감소 피해를 보상
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가의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감의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은 적과(열매솎기) 종료 이후 발생하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하며, 올해 
처음으로 추가 도입된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은 적과 종료 이후에도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적과 종료 이후에 발생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열매가 떨어지거나(낙과) 나무에 달린 상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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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작물의 경우, 파종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농지의 재배면적 
80% 이상에서 싹이 나온 것(출현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거 대비 당해 연도의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수준보다 
출현율 자체가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출현율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보험 가입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출현율 기준이 현장의 보험 가입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농작물보험 가입면적 : (‘23) 638천ha → (’24) 679 → (‘25) 700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 (‘23) 1,529ha → (’24) 1,574 → (‘25) 1,915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실제 생산량과 농가의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자연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상품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욱 (044-201-2831)

농업정책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임연화 (044-201-2836)


